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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사업

‘우리동네 세대공ZONE’ 워킹그룹 회의

담 당 팀 장 부 장

일 시  2019년 11월 22일(금), 11:00 ~ 13:00 장 소 대림3동작은복지센터

참석자

1. 학부모 대표

2. 주민강사 대표

3. 대림3동경로당 대표

4. ‘독서/과학엄마 양성과정’ 참여자 대표

5. 협치위원

6. (센터)사업부서 부장 및 담당 / 총 9명 참석

주요

내용

■ ‘우리동네 세대공ZONE’ 사업 내용 공유

 1. 추진경과

 

워킹그룹 구성 

및 회의 ▶

지하공간 

리모델링 ▶

세대공ZONE

시범운영 ▶

돌봄 지원단 

교육

3.28.~11.22. 4.3.~5.3. 6.3.~6.28. 5.~10.

 

돌봄 지원단 

활동 ▶

독서/과학엄마 

양성과정 ▶

독서/과학엄마

교육기부활동 ▶

테마별 육아 

프로그램

7.24.~현재 6.11.~9.19. 10.~11. 8.~11.

 2. 사업 발자취(영상상영) 

 

 3. 사업성과

   - 센터의 일부를 아이들의 놀이공간(세대공ZONE)으로 꾸며, 육아와 양육이라는 

공통관심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모이고, 공유와 소통을 통해 주민모임 및 

공동육아모임 등 사람과 사람사이를 잇고 관계를 확장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향

상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축함

   - 경로당 어르신들이 ‘세대공ZONE’의 안전관리 및 아이 돌봄 등 일부를 맡으며, 

공유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통한 세대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

와 환경을 제공함

   - ‘우리동네 어르신이, 우리동네 아이들을 돌보는’ 모습을 구축하여, 어르신들의 

사회적 기능을 재창출하고, 2세대 3세대들의 우리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신뢰를 

향상시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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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참여소감(좋았던 점/아쉬웠던 점)

   - 좋은 사업에 함께 참여하며,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

다. 대림3동작은복지센터가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

좋겠고, 여기 모인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. 

   -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재밌고 아이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. 친손자녀처

럼 생각하고 정성껏 돌보고 있다.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 놀이를 하고 함께 

책도 읽어주며 아이들 덕분에 동네 학부모들과 대화할 일이 많아졌다. 아이들

을 통해 동네 안 3세대가 융합하는 효과를 본 것 같다.  

   - 워킹그룹 안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다.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을 듣고 나

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,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. 

     사실 처음 시도된 도전이었기에 걱정도 됐으나, 하나하나 변화하는 과정을 거

치면서 발전하는 센터의 모습이 나무가 성장하며 굵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나

이테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.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성장하며 밀

도 높은 나이테를 완성시켜 나가길 기대한다. ‘세대공ZONE’ 사업에 함께할 수 

있어서 좋았고, 소중하고 보람 있었던 경험이었다.  

     앞으로도 세대공ZONE이 소통과 교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

을 위해, 서로 부대끼며 교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.

   - 하반기부터 워킹그룹 일원으로 참여하였다. 참여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

의 수고가 있었는지 몰랐다. 우리 동네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. 

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. 

   -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‘세대공ZONE’을 꾸준히 이용하며 이웃집 오빠와 언니 

등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 소통하고 사회성을 키워나가고 있다. 

     어린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놀고 싶어도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, 이곳에선 층간 

소음이나 비용 걱정 없이 놀 수 있어서 좋다. 

     ‘동네 아이는 모두 우리 아이’라는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돌봄 지원단 분들께도 

감사하며, ‘세대공ZONE’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유연한 공간으로 잘 활용됐

으면 좋겠다. 

   - 대림3동작은복지센터를 몇 년 동안 이용하면서 변화된 것을 가장 많이 눈으로 

관찰한 사람 중 한명이다. 탁구대만 덜렁 놓여있던 죽은 공간이 이제는 작은복

지센터의 대표 공간이자 빛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. 3세대가 ‘세대공ZONE’을 

통해 공유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통한 세대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

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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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19 협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견 공유

 1. 2020년의 ‘세대공ZONE’은?(나아갈 방향)

   - ‘세대공ZONE’은 ‘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

다.’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다. 작지만 큰 공간의 변화를 함께 만들

어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다.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분들이 

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.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

리 마을은 우리가 만들어 가며, 우리 마을이 조금 더 살기 따뜻한 공동체로 변

해가기를 기대해본다.

   - ‘세대공ZONE’과 같은 공간이 흔치 않다.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한다고 보고가

지만 경로당의 협조가 쉽지 않아 지지부진하고 실행이 잘 안 된다. 지역을 위

해 경로당에서 공간을 개방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다는 게 대단하다. 앞

으로도 함께 만들어가는 세대공ZONE이 되길 바란다. 

   - 예전에 대림3동작은복지센터에서 영남중학교 청소년 봉사동아리와 연계하여 프

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다.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멘토·멘티가 되어 천연샴

푸 만들기, 쿠키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고 친해지면서 아이들의 교

감지수를 높이고 사회성도 키워나갈 수 있었다.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

연계하여 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. 

관련

사진


